
46 June 14, 2021   Vol. 1372 종교

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, 사찰, 성당 등 종교기관과 
함께 만들어 갑니다. 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
나 기사거리가  있으면  이메일 (info@townnewsusa.
com) 또는 전화 (714-530 -1367) 로 알려주세요.  

종교

신앙 도서 독후감 모집
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

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(회장 조명환 목사)가 신

앙 도서 독후감을 공모한다. 추천도서는‘믿음과 

0.2%의 가능성’(김영길,‘돌파하는 믿음’(밥 소

르기),‘간절한 매달림’(토미 테니),‘세상이 흉내

낼 수 없는 기독교’(제라드 윌슨),‘정서적으로 건

강한 영성’(피터 스카지로)등 5권이다.

독후감 길이는 레터 사이즈 3페이지(MS워드 기

준 글자크기 10, 줄간격 160) 분량이며 제출 마감

일은 오는 10월 31일(미 서부시간 기준)이다. 독후

감은 응모자 이름, 직분, 출석교회, 전화번호, 거주

지 주소를 명기해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.  최우

수상(1명, 500달러), 우수상(2명, 300달러), 장려

상(3명, 200달러)을 선정해 시상한다.

▶ 문의 및 독후감 제출

      wkcmmailbox@gmail.com

크리스천 리더 
장학생 선발
어바인 베델교회

어바인에 위치한 베델교회가‘청년(차세대) 크리

스천 리더 장학생’을 선발한다. 올해로 8회째이

다. 지원 자격은 기독교인거나 그 자녀로 ●고등

학교 GPA 3.3 이상을 유지하고 2021년 가을 대학 

입학 예정인 고등학생이거나 ●G.P.A.가 3.0이상

으로 학기당 최소한 12학점 이상을 등록한 풀타

임 대학생이다.

제출 서류는 장학생 신청서, 에세이, 추천서, 재

학 중인 학교의 성적증명서 등이다. 서류는 이

메일(scholarship@bkc.org) 혹은 우편(Atten-

tion: Bethel Scholarship Program, Bethel Church, 

18700 Harvard Ave., Irvine, CA 92612)로 제출해

야 한다. 서류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4일이며 선

발 결과는 7월 19일 이후 개별 통보한다. 더 자세

한 내용은 베델교회 홈페이지(bkc.org)에서 확인

할 수 있다.

▶ 문의: scholarship@bkc.org

삶의 낡은 틀로부터 해방 (벧전 1:13~19)

구원의 문제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

게 되는 궁극적인 생의 문제인 동시

에 종교에서 다루는 근본적인 주제

입니다. 기독교 신앙에서도 역시 구

원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

있습니다. 특별히 신약성서 베드로

전서에서 강조 되고 있는 구원은 예

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재에 이르는 

해방 입니다. 

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. 

“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

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

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

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

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

피로된 것이니라”(18-19)

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이 물려받

았거나,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거

짓된 환상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

한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, 약하게 만

들기도 하고, 때로는 어리석은 신념

의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, 돈키호

테와 같은 영웅으로 연기하게 하기

도 합니다.

인류역사에서 고대 그리스나 로마

시대 사람들은 실재와는 거리가 먼 

공허한 삶에 그들의 삶을 소진시켜 

갔습니다. 공허한 삶은 여러 형태의 

거짓된 이념, 신앙으로 만들어져서 

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, 파멸시

킵니다. 이러한 거짓되고, 허구적인 

것들은 과거의 시대에서 그 거짓이 

분명히 드러나고, 규명되었음에도 

불구하고,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

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. 

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

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거짓된 것

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말

하고 있습니다. 사도 베드로에 의하

면 그리스도인은 내적 자유를 누리

며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, 주

위 사람들의 잘못된 삶의 틀과 환상

들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

들입니다.

많은 사람들이 조상들과 부모에게

서 물려받은 틀로 자신의 삶을 형성

해 갑니다. 그들은 자신들은 자유롭

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

상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무의

식의 틀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

다. 조상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낡

은 틀로 인해 우리는 자신에게 상처

를 입힙니다. 우리는 우리에게 어울

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헛되고 

공허한 삶의 양식에 따라 정해지는 

삶을 살게 됩니다. 이러한 수많은 부

정적인 삶의 틀은 여지없이 자기 파

괴적입니다.

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적대시하고 

우리에게서 내적 자유를 앗아가며 

노예화 시킵니다. 우리는 이러한 것

들로 인해 항상 같은 함정에 빠집니

다. 그 이유는 우리가 삶의 척도로 삼

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

것인지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입

니다. 이러한 공허하고 자기 파괴적

인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 나오

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.

첫 번째 걸음은 이 틀을 인식하는 

것입니다. 이를 고통스럽게 인식하

는 것만으로는 그 틀에서 해방될 수 

없습니다. 하지만 인식하는 것은 최

소한 우리에게 어느 정도 그러한 것

들로부터 거리감을 갖게 합니다.

두 번째 걸음은 그러한 틀을 적대

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화해하

는 것입니다. 내 삶 속에 깊이 새겨

져 있는 틀을 어느 날 갑자기 떼어놓

을 수는 없습니다. 어떤 면에서 그러

한 틀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남도록 

도와주었습니다. 우리 자신 안에 그

러한 틀을 발견할 때 놀라거나 적대

시 하지 않고,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

를 받아 드리는 것입니다.

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조상과 부

모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삶의 틀로

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. 그리

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틀을 발

견 하게 되고, 그러한 틀과 화해 가

운데서 거리감을 두고, 그것을 따라 

살아가지 않고, 하나님께서 우리에

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나 자신의 삶

으로 살아가게 됩니다.

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은 

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

하십니다.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

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삶은 조상들

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틀에서 해방

시키시는 것입니다. 우리가 낡은 틀

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은 

불가능합니다. 우리를 얽어매고 있

는 낡은 틀은 새것을 새것이 되게 하

지 못하게 합니다.

우리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삶의 

낡은 틀을 형성시켜주는 공동체가 

되어서는 안 됩니다. 우리 가정은 하

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구속받은 공

동체가 되어가야 합니다. 그렇게 되

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낡은 틀에서 

구원받아 가야 합니다. 그리고 우리

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새로운 피조

물의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.

-임영수 목사-


